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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에 감사하는 삶

작성일 2020.11.24 09:52 등록자 이형문 조회수 194

2020년11월10일 필자가 2년여 동안 집필해온 물처럼 바람처럼 살리라 를 세상에 출간한 이후 많은 독자님들로부터 격려의

전화와 중앙지 한국일보에 크게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피로가 겹친 날들에서 좀 안정을 찾으며 다시 강진 글 사랑 애독자님들께 인사를 드린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억만 겁의 인연 속에 내 한 몸이 이 우주 속에 던져져 와있다.

그런 오늘의 내가 지금 여기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환희에 감사하며 저마다가 지금을 최고의 날들로 만들며 값진 삶을 만들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허송세월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건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 이 값진 시간을 낭비하는 짓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짓과 진배가 없다.

정말이지 필자의 경우가 그렇다. 80대중반을 넘어서며 얼마 남지 않은 날들 앞에서 깊이 생각해보니 “볼꼴 못 볼꼴 참 많이도

보며 살았구나.”라는 생각은 오늘날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확산으로 지구가 온통 병을 앓아 현대의술조차도 보란 듯이

비웃으며 죽어가도 속수무책인 실상을 목격하면서 입마개 마스크를 꼭 끼고나가서도 서로간의 거리감을 두면서 접촉해야하는

기막힌 세상을 다 살아보니 말이다. 

이거야말로 세상이 말세 같아 우리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살기 좋은 대자연 우리지구덩어리를 파괴시키며 오염덩어리로 만들어 놔 버렸기 때문이다.

한 생이 짧다면 짧은 날들의 삶속에서 저마다가 생존경쟁을 위해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지게 보내려하지만,

세상사가 마음과 뜻대로 되는 일이 쉽지가 않다.

마음이 병들면 몸의 균형을 잃어 고통 속에 지내야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돈을 많이 가진 자는 더 채우려다가 탈이

나는 그 욕심 때문에 신세를 망치는 별별 일들도 많다. 살아가는 것이 천차만별한 세상이다 보니 인간들끼리도

오만 부정과 불만 속에서 온갖 송사에 얽힌 일들로 죄악의 수렁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오늘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긍정의 눈으로 시야를 넓혀 소통의 귀를 만들어보라. 상호간의 유대로 내 이름을 잊지 않고

상대가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한 젊은이가 어느 장터 길 모퉁이에서 가방하나를 주었다. 그 가방 안을 열어보니 엄청난 거금이 들어있었다.

젊은이가 주위를 살펴 본 다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방을 곁에 던져놓고 그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망설이고 있을 때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피고 있던 한 분이 나타나 젊은이 혹 이 근처에서 가방하나 주은 분 못 보셨소?

이때 이 가방이십니까? 어르신이 찾고자하는 가방이 이거로군요.

그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란 이 분은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젊은이에게 큰돈을 사례하려고하자, 한마디로 싫습니다.

제가 가방 안을 열어보니 거금이라서 잃어버린 그 분은 얼마나 고심했을까 생각되어 처음에는 돈을 갖고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이 젊은이는 훗날 우리나라 독립선언서 주창자33인중 한사람인“손 병인”선생이시다.

정직이란 마치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하듯 필자의 경우도 그런 소 시절이 있었다. 중학3년 시절6,25전쟁이 발발되어

여수까지 인민군이 처내려왔을 당시 선친께서 경남 욕지도에서도 떨어진 풀이 작은 섬이라는 초도(草島)(집5채)에 친척이 있어

그곳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한 여름이라 해변에서 형님과 수영 중에 왼 상자하나가 떠 내려와 건져서 상자 안을 뜯어보니 미국 돈

군표달러100불짜리가 가득 들어 있어 당시 휴지가 없던 시절이라 변을 본 뒤에 한 뭉치를 끄집어내 똥 따개로 사용하던 중

아버님께 발각되어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더니 야단치시며 그 상자에든 돈(수 십 만 달러) 전부를 싣고 당시 섬에 사시던

‘수눙이’ 삼촌 되신 분에게 말해 40여분 거리의 욕지 섬에 까지 노를 저어가 파출소에 주고 온 일을 지금까지도 기억한다.

다시 배로 노를 저어 풀이 섬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친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생기는 돈은 절대 받지도

말며,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야한다”는 강 곡한 말씀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살아오고 있다.(필자의 저서 중 “삶에 공짜는 없다(2017년 발간)

세상사 어렵게 살아갈망정 우직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정신일 때 하나님을 언제나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아시고 그 사람의

점수를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살아오며 감명 깊게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필자가 책에서도 밝혀뒀지만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겪어오면서 그 훗날에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 쩍마다 반드시 풀어주시고, 구출하여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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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오면서 그 훗날에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 쩍마다 반드시 풀어주시고, 구출하여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감명 깊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같이 인생살이가 비록 지금이 어렵게 살아가더라도 정직하게 바른 삶일 때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비록 남보다 좀 뒤쳐져가더라도 언젠가는 당신도 신뢰받는 한 인간의 참된 삶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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